
190  201903  

천안시, 3·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마련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천안시(시장 구본

영)가 지역의 3·1운동을 재조명해 역사적 의의를 계승하고 정체성을 확

보하기 위해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2018년 9월부터 학계, 광복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등이 참여

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과 함께 과제 발굴과 실행방안을 협의해 

왔다. 

구본영 시장은 "호서지방 최대 독립 만세운동인 아우내 만세운동의 발생

지이자 민족 독립의 성지 독립기념관이 위치해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천안시가 중심에 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시는 '다시 보고, 함께 기억하고, 과거를 통해 나아가는 미래'라는 주제로 

다섯 가지 테마의 기념사업 44건도 추진한다. 

우선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순국 애국청년인 

충남 천안의 유관순, 함북 명천의 동풍신, 황해도 재

령의 윤택진을 기리는 남북합동 추모사업을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

념사업 추진위원회에 제안했다. 

함북 명천 독립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동풍신은 문재

인 대통령이 2018년 3·1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인물이

다. 윤택진은 황해도 재령군 교회당 앞에서 독립선언

서를 낭독 후 만세를 선창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남북을 잇는 독립 만세운동 주도 

애국청년들을 기억하고, 남과 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석오 이동녕 선생의 동상도 지역 내에 건립한다. 

이 밖에 청소년과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사업도 마련한다.

애니메이션 제작 상영, 3·1운동 천안 자유 누리, 유관순 열사 따라 걷기 

등 3·1운동 등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연다.

아울러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을 현 3등급인 독립장에서 상향될 수 있도

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시장은 "선조들의 호국정신과 민족의 얼이 담긴 3·1운동 정신을 계승

하는 일에 천안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

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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